
ㅇ 사업유형 및 심의분과 : 2016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전통예술분야 우수작품제작지원

ㅇ 실연심사 일정 및 장소

  - 2016. 6.16(목) 14:40~17:30,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및 소극장

  - 2016. 6.18(토) 14:40~17:30,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및 소극장

ㅇ 지원심의회의 일시 및 장소 : 2016. 6.18(토) 18:00, 대학로예술극장 지하1층 리딩룸

<공연예술창작산실 우수작품제작지원 전통예술분야>

2016년도 전통 창작산실은 전통예술 분야의 유망하고 역량있는 예술가들의 창의적

예술을 지원․육성하고자 신설된 사업이다. 전통예술을 중심으로 한 대중들과의 예

술적 교감 또한 중요한 사업 목적이며, 심사 시 공모계획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통

예술분야의 새로운 경향을 유도할 수 있는 우수한 창작작품인가를 가장 우선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업목적과 심사기준에 부합되는가에 따라 1차 서류심의, 2차 프레젠테

이션 심의를 거쳐 6개 작품이 우수작품제작지원 선정을 위한 시범공연 실연심사 대

상이 되었다. 실연심사는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과 소극장에서 작품별 20분 시범공연

관람 후 10분간의 인터뷰 심의로 진행되었다. 시범공연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최소

한의 무대, 조명, 음향을 활용, 동일한 조건 하에서 진행되었고, 우수작품 제작공연 시

계획하는 해당 디자인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공연당일 제출받아 심의에 참고하였다.

시범공연 실연 후 6개 작품에 대해 작품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30%), 공연작품의 예

술성(40%), 공연단체의 역량(30%)을 심의기준으로 삼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개

작품을 우수작품제작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시범공연 대상 6개 작품 중에는 서류와 제안서 PT에서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완

성도가 심히 우려되거나 사업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작품들도 있었다. 기존

작업들과 차별성이 없거나, 시범공연이 계획과 많이 다르게 연출되고 제출한 포트폴

리오와 실제 연출계획에 차이가 있는 작품일 경우, 또한 60분 이상의 완성작품 공연

시 음악적 변화와 다양성이 부족해 참신함이 기대되지 않는 작품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전체적으로 예술성, 창의성, 대중성을 두루 갖춘, 현저하게 월등한 우수

작품이 많이 발굴되지 못한 데에 아쉬움이 남는다.

우수작품제작지원 대상은 제안했던 기획의도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작품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이는 작품을 선정하였고, 그 결과 미디어아트와의 융복합

작품으로 해외진출 성과가 기대되는 허윤정의 작품과 독특한 창작작업으로 세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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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작품제작 지원심의 총평



구성과 작곡․연주가 돋보인 해금연구회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작곡비와 연습비의

현실화 등 제작예산계획을 일부 수정하고, 앞으로 수개월간의 심도 있는 작업을 통해

전통분야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고 이 시대 대중들과 즐겁게 호흡할 수 있는 창작

산실 작품이 만들어지길 기대해 본다.

아울러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역량있는 예술가와 예술단체들이 다음 기회에 많이

공모하여 명실공히 전통예술분야의 진정한 ‘창작산실’ 사업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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